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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1만 명, 정규직 전환 

쟁점과 과제

2013년 3월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요약>

☐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과 주요 위법, 불법적 행위
-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는 2013년 2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과 노조법 등 실제적인 법 위반 사실이 발표되면서 불거진 것임. 이 사례는 약 1만 
7천 명의 직원 사찰, 노동조합 설립 간부 해고 등 부당지배개입, 각종 수당과 퇴직
금 미지급, 임산부 야간근로, 비정규직 차별, 산재 사망사고 처리 법 위반 등 이마
트가 제반 법률들을 위반한 내용 중 하나에 불과함. 

☐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주요 문제점
- 첫째, 현재 파견법에는 32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이마트 

경우 ①계산(캐셔), ②검품(하역), ③축산/수산, ④농산/조리, ⑤가공/가공조리 5개 
업무에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여 불법파견근로에 해당됨. 

- 둘째, 이마트 사내하도급업체 다수는 기존 신세계 이마트 임원이 퇴사해 설립한 기
업임. 현재 이마트는 총 5개 영역에서 30개 도급계약을 맺고 있고, 이 중 판매, 보
안, 주차 업무는 4개 도급업체가 중복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문제는 하도
급업체 대부분 경영상 독립성(자체 기술, 기자재 등)이 부족하고, 이마트 내부 시
설 및 기자재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임.

- 셋째,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SSM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서 볼 경우, 이마
트의 불법파견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실제로 대형유통업체 대부분은 2008
년과 2010년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서 규모를 축소 및 누락 보고한 것으로 
의심됨. 한편, 이마트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비율이 61～64%로, 다른 할인점(홈
플러스 38%, 롯데마트 47% 수준)에 비해 14～26% 정도 많은 상황임.

□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 첫째, 정부는 이번 신세계 이마트 사건을 계기로 유통업 전반의 불법파견 실태조사

(특별근로감독)를 진행해야 함. 또한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사각지대인 서비스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함. 

- 둘째, 현재 이마트 외 다른 유통업체들은 일부(롯데마트 1천 명)를 제외하고는 정
규직 전환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음. 대형유통업체들은 현재 자사가 고
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임시계약직 및 사내하도급, 파견근로)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셋째, 신세계 이마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신세계 그룹은 자사 백화점, 아울렛(첼
시), 에브리데이리테일(SSM) 등의 문제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답을 해야 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세계 그룹도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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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emart) 불법파견 1만 명,
 정규직 전환의 쟁점과 해결과제1)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 신세계 이마트 사건의 본질과 과제

○ 지난 2013년 3월5일 신세계 이마트는 불법파견 상태였던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
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그 밑바탕에는 유통업 내 고질적인 불법파견 고용구조
와 범(汎)삼성계열 기업들의 탈법적인 무노조 경영 방침이 자리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전
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임.

○ 이번에 드러난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활용 사례는 유통업 내 불합리한 고용구조의 
전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 백화점, 아울렛, SSM 등 이마트 이외의 신세계그룹의 유
통 채널과 유통업 내 타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고용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드러난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활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임.  

○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언론에서 직원사찰 및 노조활동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기사화되면서부터임.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본사 특
별감독(2013. 1.17~1.25), 특별감독의 기간 및 대상 확대(1.25～2.15, 지점 24곳), 이마
트 공동대책위원회의 신세계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이사 고소․고발(1.29), 이마트 본사 및 
지점 압수수색(2.7, 지점 7개소, 협력업체 2개소, 노무법인 2개소 등 13개소), 이마트 특
별감독 기간 2차 연장(2.15, 2.28), 2차․3차 압수수색 실시(2.22, 2.28), 이마트 공동대책
위원회 불법파견 문제 기자회견(3.5) 등이 이어졌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법파견 내용들
이 알려지고 있음. 
1) 본 자료는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이마트 언론 보도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존 연구조사 자료 등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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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세계 이마트 위법 행위 주요 쟁점

○ 신세계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은 다양한 법 위반 내용 중 한 가지를 부분적으로 시정한 
것에 불과함. 신세계 이마트 사용자 측은 약 1만 7천 명 직원의 불법사찰, 노동조합 설립 
간부 해고 등 지배개입, 각종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임산부 야간근로, 비정규직 차별, 산
재 사망사고 처리 시 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 및 제반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 2013년 2월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2013. 3.4 발표)를 보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1) 파견법 위반
- 이마트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

야 1,978명 불법파견 적발. 조사대상 24곳 중 여주물류센터 한 곳 제외한 모든 곳
에서 불법파견 확인(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법 제5조 5항 위반, 무허가 파견역무
제공 위반: 파견법 제7조 3항).2)

2) 근로기준법 위반
- 이마트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

산수당 등 약 1억 100만 원의 금품 미지급(금품 미지급).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
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인가받지 않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임신 중인 근로자
의 연장근로(여성보호),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미이행(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조항 위반.

3) 비정규직법 위반
- 이마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 사례 확인(1,370명 8

억 1,500만 원 미지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위반
-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두 차례 압수수색과 총 46명

(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 
발견(개인정보보호법).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3차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과정 이후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힘.

2) 고용노동부는 신세계 원·하청업체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마트에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 계획(거부 시 매달 197억 8천만 원[1명 당 과태료 1억] 과태료 법 이행 시까지 
부과 가능)할 것을 발표했고, 2013년 3월 5일 이마트 스스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발
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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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불법적 행위 주요 사안별 내용 요약

무차별
직원, 노조
사찰․감시

① 사찰․감시를 통한 사내 직원 분류
 : 공식적으로는 G-M-S-A-JA-CA [KJ(가족)-OL(오피니언리더)-KS(관심)-MJ(문제)로 
구분] ☞ 월마트(S마트) 출신, 킴스마트 출신 등
② 민주노총 홈페이지 회원 가입 조회
 : 이마트 정규직 직원(7,000명) + 협력사 직원(8,000명)까지 모두 조회
 : 사번, 주민번호, 사내 이메일, 개인 이메일까지 모두 공유하며 조회
 * 네오앤컴 여주센터 *** 사례(이후 실제 퇴출시킴)
 * 신도림점 *** 사례(여자 친구가 당시 민주노총 사진기자)
③ 노조대응팀 ‘해바라기팀’ 운영
 : 실체파악조, 현장대응조 등을 운영하며 직원 채증, 미행 및 차량 위치 추적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① 신세계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대응지침 작성
 : ‘복수노조 대응전략’ 수립(2011.3) 후 전 계열사 대응방안 모색 추정(이마트는 사실로 확인
되었음)
 : 3단계 교섭 지연 시나리오 등 치밀한 준비
② 노조 결성 대비한 전사적 취업규칙 개정(지침은 2011. 5, 실제 개정은 2011. 8)
 : 이마트는 2011. 8 개정 후 노동부 신고, 다른 계열사의 경우 노동부 자료 요구 상태
③ 직원퇴출프로그램(SOS, 전략적 전직 지원 시스템) 운영
 : 대리 이상 직원 중 인사 하위고과 3회 이상인 직원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나, 사실상 MJ(문
제)사원이 낮은 고과를 받기 때문에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 높음.
④ 전태일 평전 사건
 : 부천점 협력사 사원의 물품함에서 『전태일 평전』 발견 후 협력사 사장까지 불러 대책회
의 및 조사(노동조합은 이 사건이 당사자가 해고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⑤ 민주노총 안내책자 사건
 : 구미점에서 민주노총 안내책자 발견 후 배포자 색출 위해 CCTV와 전방위 조사 대응지침
⑥ 킴스마트 인수 전 무노조 대응계획
 : 노조 → 노사협의회 → 무노조경영 계획
⑦ 폭로 이후 이마트 대응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 1위 시위 대응지침 작성
 : 사내에서 노조 위원장에 대한 악소문 퍼지도록 여론조작 지침 배포

그룹 차원
유관기관
정지작업
(공무원)

① 이마트 탄현점 산재사고 관련
 : 2011년 탄현점 산재사고 시(서울시립대 학생) 해당 지청인 고양지청 공무원의 친기업적 행
태
 : 대표이사를 처벌하자는 고양지청장 의견에 반대하며 산재예방지도과장, 중대재해 근로감독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이마트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전도방지 미조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미주지 등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
의 조치 위반 적발. 기타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법 제31조), 일반 건강진단 미
실시(법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법 제11조) 등 관리적 사항 위반
(25개 지점) 과태료 부과.3)

[표 1] 신세계 이마트 위법, 불법적 행위

3) 아울러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당시 고용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
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 선
물 돌리며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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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은 이마트와 대책 논의 및 노무사 소개(당시 산재과장은 현재 중노위 심판1과에서 근무, 
현재까지 징계 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
②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관공서 관리 체계 구축
 : 전국 10개 해당 권역마다 책임자, 경찰, 노동지청 공무원 및 담당 이마트 직원 배치
 : 명절마다 정기적인 선물 배송(이마트는 선물 리스트 작성 시인, 선물을 준 일이 없다고 했
으나 MBC 보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남) → 각종 행사 및 경조사비 지원(밥, 족구, 등반대회, 
성묘경비 등)

사내하도급
(위장도급,  
불법파견)

① 이마트 공대위 차원 불법파견 기자회견
 : 불법파견(위장도급) 구체적인 증거 폭로 기자회견(2013. 3.5, 국회)
 : 문건 ‘바지사장’ 문제, 카톡 업무 지시, 자체 점검 및 대관작업 통해 위장도급 은폐 시도 등
② 이마트 고소고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당 국회의원(장하나) 공동 명의로 고소고발(2013. 1.29)

○ 이마트는 그룹 최고경영진 부당내부거래 문제와 함께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
자,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음. 결국 이마트 불법파견과 사내하도
급 쟁점은 무엇이며, 이마트와 유통산업 차원의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주요 쟁점

○ 신세계 이마트는 자체 조사에서 사내하도급 고용규모가 ‘불법파견 1만 명’과 ‘진성 하도
급 9천 명’ 총 1만 9천 명인 것으로 발표함. 그러나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이외에 신세계 
백화점, 아울렛, SSM 등 자사 소유 다른 유통 채널의 사내하도급 규모나 정규직 전환 입
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음. 기타 주요 유통업체(롯데, 홈플러스, 현대, 이랜드, 농협유통 등) 
또한 이마트와 사내하도급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현재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위장도급)과 진성 하도급 활용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이마트 파견근로 활용 현황: 현재 파견법에서 명시된 32개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에서는 파견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이마트에 이를 적용할 경우, 
1)계산(캐셔), 2)검품(하역 포함), 3)축산/수산, 4)농산/조리, 5)가공/가공조리 5개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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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노동부 노무점검 대응 시나리오와 검토 자료

       자료 : 이마트 공대위 법률지원단 자료(원자료: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노무점검 대응안(2011.5.18,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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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쟁점항목 운영현황 법적

문제
운영개선안

[2011년 6월內]
법적문제
해소여부

장기보완
사항

업
무
완
성
도

�입문
  교육

·도급업체 교육 全無
·당사 CS파트장 주관으
로 입문교육

有

◀협력사 자체 업무매뉴얼을 통
한 자체교육진행
·現CS파트장 주관 교육축소:8H→
5H(점포소개인전CS교육限진행
·도급사 주관 교육신설(3H):직무
매뉴얼,관리계획서(현장팀장1H, 
직무대리인2H)

해소
◀협력사 근로자 웹
사이트 구축
·인터넷 교육과정 수
료후 입사

‚채용
 작업배치 ·도급업체자체진행 無 - - -

ƒ비용
 정산

·임율도급(근로시간 연
동)
-임율도급 노출시 불법
파견 판정
-서류상 물량도급 대응 
中[실제물량과 서류상의 
물량 불일치]

高

◀물량확인 시스템 도입을 통한 
노무점검 대응력 저하
·검품장 일별 입점 물량 확인 프
로그램 설치
- 최소한의 시스템 마련 통한 대

비

일부해소
실질운영
상 어려움 

有

◀現 임율도급 방법 
개선 필요
·물량도급 현실화의 
어려움 발생→단위도
급(정액제)과 물량도
급의 혼합 운영 필요

„조회 
  및
 작업
 지시

·조회:PM주관 전체참여
·연장/휴일/근무스케줄/
출산관련등
-원칙은 도급사 주관이
나 대체로 PM직접지시 
및 통제

高

◀영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
체」:직접지시탈피
·시간(대상):매주(수)14시(PM/현
장대리인)
◀근태 관련 모든 결정:현장대리
인의 지시에 따라 진행
·PM결정권/요청권X

◀인력구조 보완으로 
조회여건 보완
·총괄사원-부총괄사
원-근로자

…사무실
 임대

·판매용역 통합사무실 
내 파티션 구분
-빌딩용역 별도사무실 
활용 중
·사무실 무상사용

有
◀노무점검시 별도공간 확보운영
·점검기간 동안 사무실로 활용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류상
· 年단위 정산하는 것으로 준비

◀ 신 규점 / 리 뉴 얼시 
별도 공간 확보
◀사무실 유상 계약
진행

혼
재
근
로
업
무
지
시

†캐셔
·별도POS 未 확보/동일 
POS 교대 원청과 유사
직무 수행

高
◀별도 최소 POS활용-未 가동 
중인 최대량 활용
◀주말 동일POS교대금지

◀파견 또는 수습 활
용검토
·법률검토:“일시적,간
헐적” 해당여부등

‡검품 ·상품하역시 직영과 도
급사원 동일 업무 수행 高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직영→폐기/잔표관리/상품하차/지
게차 운영 업무
·용역사원→단순 상품이동
(영업조직으로 편제,형식상 검품 
없음)

◀직영사원과 용역사
원 업무구분
·직영→폐기/잔표관리
·AR→상품하차/지게
차운영/단순상품이동

ˆ축산
 수산

·직영과 거의 동일 업무
- 발주/재고관리 제외

高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도급→진열/대면/랩핑/라벨작업
·직영→소분/발주/재고관리

단기해소
에도 

위험성 高

◀직영사원과 용역사
원 업무구분
·축산 소분업무 센터 
이관 후 도급→단순
상품화, 직영→발주/
제고
·수산 직영인력 전환

‰농산
  조리 有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도급→상품화,진열
·직영→발주/재고관리/가격/이익율 
결정

일부해소
실질운영
상 어려움 

有
Š가공
  MD2
  가공
  조리

有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도급→진열/쇼카드 부착
·직영→발주/재고관리/시장조사
/POP

[표 2]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운영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2012년)

자료 : 이마트 공대위 법률지원단 자료(원 자료: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법적 검토 자료,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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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세계 이마트 원하청 구조와 지휘․명령 관계

주 : 1) 이마트 약 5개 업무(계산, 검품, 축산/수산, 농산/조리, 가공/가공조리)가 구체적인 파견근로 확인
     2) 이마트에서는 현장 행정 담당자(대리인)가 약 100여명의 판매용역사원 관리, 조장(총괄대리인)-부조장(부총

괄대리인)이라는 형태로 지칭되고 있음.

- 둘째,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는 ①수급사의 사업경영상 독립성 문제 ②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혼재 근무 여부 ③작업배치·변경 결정 문제 ④업무 지시‧감독‧평가 등의 
법리적 판단에 있어 사내하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를 수행했던 것임. [그림1]과 [표
2, 3]에서처럼, 신세계 이마트 스스로 내부 검토 자료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면
서, 불법파견의 요건(위 ①～④ 해당)을 확인하고 있음.

- 셋째, 이마트는 파견근로 허용 업무가 아닌 ‘계산’, ‘하역’ 업무에 사내하도급을 활용
하면서, 정규직과 혼재 근무뿐 아니라 지시․감독 등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
으로 지적된 것임. 게다가 이마트 계산 업무는 파견금지 업무임에도 주말 자사 유
니폼을 입은 사내하도급을 활용했음.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마트 사내하
도급업체의 행정 담당자(총괄대리인)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수행해야 함에도, 원청 
이마트 직원(매장 담당자)이 지시․감독을 수행했음.

- 넷째, 이마트 사내하도급업체 다수는 신세계 이마트 임원 중 퇴사한 이들이 설립한 
기업임.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이마트 사내하도급은 총 5개 영역에 30개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음. 이 중 판매(휴맥스, CSHR, 래딕스), 보안(홍익나라, 래딕
스), 주차(휴맥스, CSHR)는 4개 도급업체가 중복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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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경영상 독립성(자체 기술, 기자재 등)이 부족하고, 
이마트 내부 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표 3] 신세계 이마트 주요 사내하도급 업체 현황(2012년)

구분(업체) 당사 위임(8개) 전문 용역(18개)
판매(8개 업체) E&H, 휴맥스, 모두 사랑, CSHR, 

바른사람, 홍익나라 래딕스, E&P
기술(2개 업체) 미래비엠, ETH
보안(6개 업체) 홍익나라 웰시스, 수호, 미성, SOS, 래딕스
주차(6개 업체) 휴맥스, CSHR SPS, 수신, 탑 서비스, 송천
환경(8개 업체) 유캔씨, 메리트, 다솔, 중부개발

삼익, 케이디, 상명진흥, 수유환경
자료 : 신세계 이마트 내부 자료 재구성

4. 신세계 이마트 및 유통업 사내하도급 규모와 실태

☐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활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 이마트 건으로 불거진 유통업 사내하도급 문제는 현재 대형할인점만이 대상이 되고 있
으나, 이는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SSM 등 유통산업 사내하도급 문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신세계를 비롯한 롯데, 현대, 홈플러스, 이랜드, 농협유통 등 주요 대형유통기업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조사된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서 그 규모를 축소, 
누락하여 보고한 바 있음. 이는 최근 스스로 밝힌 사내하도급 규모와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남. 

- 첫째, 2010년 300인 이상 유통업체별 하도급노동자 수는 신세계 백화점 1천9백 
명, 이마트 0명, 롯데백화점 6천5백 명, 롯데마트 0명, 홈플러스 1천6백 명, 현대백
화점 2천5백 명으로 보고했음(노동부, 2010. 8). 그런데 최근 각 언론사에 기업들
이 밝힌 하도급노동자 수는 이마트 1만 9천 명, 롯데백화점 9천 명, 롯데마트 5천7
백 명, 홈플러스 4천 명, 현대백화점 2천 명이었음([부표 참조]).

- 둘째, 신세계 이마트는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사내하도급 규모 자체가 많을 뿐 아
니라, 판촉판매 및 상품 진열 등 불법파견 성격 이외의 청소, 경비, 주차, 시설, 안
내, 카드 등의 사내하도급 규모(9천 명)도 가장 많음. 실제로 신세계는 사내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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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부 고용 형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임률 단가

직영
사원

직영 사원
[신세계 정규직 기준]
- 4년제   : 직영의 11%
- 2,3년제 : 직영의 42%
- 중고졸  : 직영의 47%

36-39% 수준
[A점포 340명 중 
직영 123명]
[B점포 318명 중
직영 126명]

62% 수준
[C점포 326명 
중 직영 203명]

53% 수준
[D점포 308명 
중 직영 166명]

4년제(직무1)
2,3년제(직무2)

100%
중고졸(직무3)

64%
계약직 및 파트타이머 ? 약 8천명 ?

비
직영
사원

불법파견(위장도급)
(계산, 진열, 후선업무 등) 약 1만명

약 4천 약 5천7백 47%진성도급
(청소, 경비, 시설, 주차안내) 약 9천명

주 : 현재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아울렛, SSM 등의 입점협력업체 직원 수는 각 업체가 공시하지 않는 이상 확
인 가능한 자료는 없음. 현재 각 대형유통업체(원청)와 협력업체(하청)와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공동 고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신종 변형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있음

비율이 61～64%로, 다른 할인점(홈플러스 38%, 롯데마트 47% 수준)에 비해 1
4～26% 정도 많은 상황임([표 4] 참조).

[표 4] 주요 대형 유통업체 사내하도급 규모 추정(단위: 명)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현대 농협유통 이랜드
이마트 백화점 마트 백화점 할인점 백화점 하나로마트 NC백화점

정규직 15,000 3,291 12,300 6,456 19,000 2,230 1,330 3,268
사내하도급 19,000 2,082 5,700 6,476 4,000 2,480 1,033 578

(비율) (56%) (39%) (32%) (50%) (17%) (53%) (44%) (15%)
주   : 각 업체별 보고(노동부 및 언론) 자료이나, 이마트 사례처럼 실제 사내하도급 현황이 다수 누락되었을 가능성 높음
자료 : 1) 노동부 2010년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신세계, 롯데, 현대, NC백화점과 농협유통) 재구성
       2) 각사 언론사 2013년 3월 5일 보도 자료(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재구성

[표 5] 주요 대형 마트 직영 및 비직영 고용 현황 및 단가

5. 맺음말 : 신세계 이마트 문제 본질과 향후 과제

☐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문제

○ 이마트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국내 유통업
체와 다른 산업-업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임. 또한 신세계 이마트 사례는 우리나라 
유통업의 불합리한 고용구조와 고용관계의 전형임. 즉, 신세계 이마트에서 드러난 불법과 
탈법적 관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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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이마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 첫째, 정부는 이번 신세계 사건을 계기로 유통업 전반의 불법파견 및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함. 특히 지난 2008년과 2010년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가 규모를 축소 및 누락 보고했다
는 것을 고려하면, 본사 및 각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함. 

- 또한 우리 사회 과도한 고용 및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라도, 사내하도급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 규정을 검토해야 함.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비정규직 해결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서비스산업 사내하도급 문제에 관심을 가져 할 시기임.

- 둘째, 현재 신세계 이마트(1만 명) 이외에 다른 대형유통업체들은 극히 일부(롯데
마트 1천 명)를 제외하고는 불법파견과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임. 그렇지만 국내 주요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마트와 비슷한 형태
로 다차원적인 비정규직 고용관계(임시계약직, 파트타이머, 사내하도급, 파견근로, 
납품 및 입점협력업체, 자영업자)를 형성하고 있음.

- 신세계를 포함해 롯데, 현대, 홈플러스, 농협유통, 이랜드 등 대형유통업체의 사내하
도급 규모가 제조업 자동차 ‘빅4’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업 사내하도급 문
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제라도 주요 유통업체들은 사내하도급 직영화와 정규
직화 및 처우개선을 모색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4)

- 셋째,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는 동 회사의 직원 사찰과 노조활동 부당개입으
로 촉발된 노동부 특별감독 점검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신세계 이마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신세계 그룹은 자사 백화점, 아울렛(첼시), 에브리데이리테
일(SSM) 등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 답해야 함. 

-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세계그룹도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으로 수백억이 지

4) 대형유통업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부정적 측면(비용 및 고용 유연성)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무엇보다 지난 2013년 1월 13일 이마트 스스로 밝혔듯이, 2007년 계산직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률 감소(약 5.9%p), 업무 숙련도 향상으로 인한 계산 오류 감소(75%), 
직원 친절도 향상으로 소비자 불만건수 감소(65%), 회사 애사심 상승(회사 기부 캠페인 참여도 누적 기부
액 7배 증가)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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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더라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1등 할인점이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점
을 명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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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유통업 현황과 하도급실태 및 고용구조

□ 국내 유통업 현황

○ 지난 1996년 유통산업 개방 이후 국내 유통업은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IMF 구제금융 이후 국내 유통업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몇몇 유통업체로 구조조정을 겪
었음. 통계청 2011년 기준으로 유통업(대형종합 소매업)은 565개(백화점 93개, 할인점 
472개)이며, 종사자 규모는 78,157명(백화점 17,848명, 할인점 60,309명)이나, 여기에 파
트타임이나 간접고용(파견용역, 입점협력사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은 제외된 것임.

- 첫째, 지난 5년 사이(2006～2011년) 유통업은 사업체 수 28.4%(백화점 12%, 할
인점 32.2%), 종사자 수 5.5%(백화점 –5.5%, 할인점 9.3%) 증가했음. 이 시기 
유통업 매출액 또한 35.5%(백화점 34.7%, 할인점 35.9) 증가했음.

- 둘째, 지난 5년 사이(2006년～2011년) 유통업은 인건비가 26.4%(백화점 35.5%, 
할인점 21.3%) 증가했음. 이 시기 연간 급여액 또한 23.8%(백화점 30.1%, 할인
점 21.4%) 증가했음.

[부표 1] 유통업(소매업) 규모와 현황(단위: 개, 명, 2006년 대비 증감율 %)

업태 시점 사업체 06년대비증감율 종사자 06년대비증감율
매출액 증감율

매출원가 증감율
인건비 증감율

연간급여액 증감율

대형 종합 
소매업

2006년 440  74,057  0.0  0.0  0.0  0.0  
2007년 459 ( 4.3) 74,568 ( 0.7) 11.1 7.9 13.4 10.8 
2008년 506 (15.0) 89,882 (21.4) 18.3 14.3 27.4 20.8 
2009년 525 (19.3) 87,579 (18.3) 24.8 17.9 35.9 17.6 
2011년 565 (28.4) 78,157 ( 5.5) 35.5 8.0 26.4 23.8 

▪ 백화점

2006년 83 18,881 ( 0.0) 0.0 0.0 0.0 0.0 
2007년 84 (1.2) 18,368 (-2.7) 7.7 7.9 -1.8 20.3 
2008년 82 (-1.2) 18,938 ( 0.3) 13.5 9.3 7.3 39.8 
2009년 83 (0.0) 17,730 (-6.1) 23.4 15.4 25.5 14.7 
2011년 93 (12.0) 17,848 (-5.5) 34.7 30.3 35.5 30.1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마트)

2006년 357 55,176 0.0 0.0 0.0 0.0 
2007년 375 (5.0) 56,200 ( 1.9) 12.8 8.0 22.1 7.2 
2008년 424 (18.8) 70,944 (28.6) 20.5 16.2 38.9 13.6 
2009년 442 (23.8) 69,849 (26.6) 25.4 18.9 41.8 18.7 
2011년 472 (32.2) 60,309 ( 9.3) 35.9 -0.4 21.3 21.4 

주   : 통계청 자료의 유통(소매업) 각 업체별 종사자 규모는 직영 정규직만 기입된 것으로 추정.
자료 : 통계청 KOSIS 도소매업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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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 신세계, 현대, 홈플러스, 이랜드, 농협유통에 의해 독과점 
형태(총 513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유통업체 시장 점유율은 90% 수준에 이르고 있
음. 특히 재벌유통기업인 롯데와 신세계는 유통 채널(카테고리) 형태인 백화점, 할인점, 면
세점, 아울렛, SSM 등을 모두 소유하고 있음.

-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롯데 133개(백화점 32개, 할인점 95개, 면세점 6곳)와 신
세계 151개(백화점 10개, 할인점 135개, 면세점 6곳)의 유통 채널 수는 284개로 
전체 513개의 55.3%를 차지하고 있음.

[부표 2] 주요 대형 유통업 업태별 현황과 매장 수(2012년 상반기)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계
계 69 427(해외 152개 제외) 17 513

롯데쇼핑 32  95(해외 120개 제외) 6 133
신세계 10 135(해외 28개 제외) 6 151
현대백화점 12 12
홈플러스 + 테스코 129(테스코 34개) 129
농협유통 28 28
이
랜
드

NC 백화점 1
31뉴코아아울렛 18

2001아울렛 10
동아마트 2

기타(11개) 12 28 5 45
주   : 1)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체 : 매장면적 3천㎡ 급만을 대상으로 함
       2) 면세점 기타 사업체 : 워커힐, 동화, 파라다이스, JDC, 관광공사
자료 : 각사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 유통업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구분

○ 국내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고용관계는 직영사원(직접고용)과 용역사원(간접고용) 그
리고 입점협력업체 동료사원(직접, 간접고용)으로 구분. 백화점과 할인점 고용은 직영사원
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과 입점협력업체(수수료, 임대매장) 종사자가 더 많음. 

- 첫째,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7년 비정규직법이라는 외부환경과 각 업체별 제
한된 경쟁(내부 환경)은 직접고용 인력을 줄이고, 그 자리를 간접고용 및 입점 협
력업체로 대체함. 특히 신규 매장을 개점할 경우 유통기업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으로 대체하는 추세임.

- 둘째, 주요 재벌유통기업은 기존 사업부(업무)를 외주․용역․분사 등의 방법으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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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사내하도급으로 돌리고 있음. 특히 신세계 사내하도급은 대부분이 기존 임원들
이 퇴사 후 설립한 업체들임.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주요 유통업체 모두 외주화 되
어 사내하도급으로 활용하고 있음.

○ 유통업 원하청 구조는 ‘백화점 및 할인점(갑=원청)’을 기준으로, 원청에 물건을 납품하
는 ‘사외하청 을2’ 형성.

- 먼저, 유통업 원하도급 구조는 고용관계, 노동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청에 비해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매우 열악한 상태임(단가 46% 수준). 한편 유통
업 원하청 구조는 제조업과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원하도급 구조가 존재함. 

- 예시)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백화점과 할인점)에서는, 고유의 자사 브랜드(PB)를 
고안하여 기존 납품 업체('갑'-'을2')를 통해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별도 브랜드를 생산하는 원하도급 유형(사외하청 '을3')이 나타나고 있음. 자사 브
랜드(PB)를 납품하는 하도급 형태('갑'-'을3')는 기존의 하청구조('갑'-'을2')의 변
형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유통업 원하청 구조('갑'-'을2', '갑'-'을3')는 독자적인 납품업체와의 신종 하도급('갑
'-'을4') 관계를 형성.

- '을3'(입점 협력업체)는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물품조달 형태)하는 것만이 아니
라, 백화점 및 할인점 건물(점포/매장)에 입점하여 자사 상품을 판매함. 다시 말하
면, 유통업 내에서 입점하여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수수료
를 지급하는 형태의 하청임(‘을4’ 하청). 

- 예시) 백화점이나 할인점 지하(B1층)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나 백화점 지
상(층)에서 화장품, 가방, 의류, 신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입점업체 등이 여기
에 해당됨. 현재 백화점 및 할인점 하청 규모의 약 70% 이상(인력 80% 수준)은 
입점협력업체(하청 4)가 차지하고 있음.5)

5) 현재 국내 주요 유통업 입점협력업체(을4) 규모와 실태가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음. 다만, 일부 대형유
통업체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2009년 기준으로 롯데백화점의 협력업체 직원 수(동료 사원)는 
48,565명(29개 점포)으로 점포 당 평균 1,765명인데, 롯데 백화점 직원 수가 6,004명(비정규직 1,594명)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청 직원 수는 하청 직원 수의 12.4%에 불과(롯데백화점 지속가능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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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통업 원하도급 구조와 고용구조 모형

주 : 1) 하청 유형 A(사내하청 ‘을1’) : 대형유통업체(원청)에 업무 완성(도급)을 목적으로 하는 하청(약칭: 용역하청)
     2) 하청 유형 B(납품업체 하청'을2') : 대형유통업체(원청)에 상품을 납품하는 하청(약칭: 납품 하청)
     3) 하청 유형 C(PB하청'을3') : 대형유통업체의 자사 브랜드(PB)를 납품 하는 하청(약칭: PB하청)
     4) 하청 유형 D(입점협력업체 '을4') : 대형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화점 및 할인점 건물(점포/매

장)에 입점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하청(약칭: 입점협력업체)
     5) PB는 대형유통업체 자사 브랜드 제품(Private Brand)으로 할인점 매장 상품의 30～50% 정도까지 이르고 있음.

[그림] 주요 유통채널별 고용구조와 고용관계 형태 세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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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직종별 고용형태별 세부 업무와 직종

고용
형태

백화점 할인점
A백화점 B백화점 C할인점 D할인점 E할인점

직접
고용
정규
사원

직무1 ▪ 기획경영, 인사노무, 사무행정, 마케팅, 재무총무 등 주요 핵심 업무 담당(오피스 업무)
▪ 4년제 및 대학원 졸업자

직무2 ▪ 각 매장(점포) 현장 각 층별 업무 담당(현장매장 관리 업무)
▪ 2년제 및 3년제 대학 졸업자

직무3
▪ 각 매장 계산, 판매, 판촉, 진열, 검수, 하역, 후선업무(농수산축산) 등 
→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계산직 중심으로 무기계약직(직무급) 형태로 정규직 전환
▪ 초중고 졸업자

직접
고용
비정
규직
사원

계약직
판매, 판촉, 문화
센터, 안전시설, 
배달․운전, 간호
사, 사무직

식품(농수산물 
작업장), 배달․운
전, 사무직

판매․판촉, 안전
시설, 배달․운전, 
사무직

계산직, 판매․판
촉, 식품(농수산
작업장), 배달․운
전, 사무직

판매․판촉, 농수
산물 작업장, 배
달․운전, 사무직

시간제
(파트타임)

판매, 판촉, 식품, 
상담․고객서비스, 
락카관리, 사은품 
행사 등

판매, 판촉, 식
품, 사은품 행사 
등

판매․판촉, 상담
고객서비스, 물
품도우미 등

계산직, 판매, 판
촉, 물품 도우미 
등

판매, 판촉, 물품 
도우미 등

일용직
(아르

바이트)

 판매․판촉, 팀 서
무, 파킹텍, 식품, 
문화센터, 회원서
비스, 주차 정산

판매․판촉, 팀 서
무, 식품, 회원서
비스, 주차 정산 
등

판매․판촉 등
식품(농수산물 
작업장)

판매 판촉, 판매 판촉

간접
고용
사원

파견근로 판매판촉(진열)
사무직 일부

판매판촉(진열)
사무직 일부

판매․판촉(진열), 
잡화, 경리, 문화
센터 

판매, 판촉(진열)
사무직 일부

판매, 판촉(진열)
사무직 일부

용역근로

계산, 벡룸(농수
산육류후선업무)
검품업무, 교환,보
안․경비, 주차․안
내, 안내․방송, 청
소, 식당, 배송접
수, 식품, 파킹텍, 
락카관리, 하역

계산
보안․경비, 주차․
안내, 안내․방송, 
청소, 식당, 배송
접수, 식품 등

계산, 계산, 벡룸
(농수산육류후선
업무), 보안․경비, 
주차․안내, 안내․
방송, 청소, 식당 
등

보완 경비, 주차, 
카트, 청소, 식당 
등

계산직, 보안, 경
비, 주차안내, 청
소, 식당

특수고용
형태종사자

사원

▪ 가전, 의류 등 백화점과 할인점에 입점하여, 각 브랜드별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해당 
매장에서 브랜드 제품(상품) 판매 
▪ 개인사업자 형태(소사장제) → 각 매장에서 1～4명 정도 직원 자체 채용
▪ 예시 브랜드 : 각종 가전제품, 각종 스포츠 및 아웃도어 의류 등(비직영 매장)

입점협력
업체사원

(동료사원)

▪ 각 브랜드별 제조업체에서 백화점과 계약을 맺고, 특정 해당 매장에서 브랜드 제품 판매
▪ 정규직과 비정규직(직고&간고) 고용관계 형성
▪ 예시 브랜드 : 백화점 각 1층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브랜드 판매 사원, 각 백화점&마트 동원 
참치 판매 사원

□ 유통업 및 신세계 사내하도급 규모와 실태

○ 국내 유통업 사내하도급 규모는 고용노동부 조사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데, 2010년 기준 300인 이상 주요 유통업체는 214개(평균 10개, 하청노동자 15,784명; 
평균 2,187명)의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음. 

- 첫째, 국내 1,000인 이상 주요 유통업체(10개)의 경우 평균 24개(하청노동자 수 
평균 1,784명; 최고 6,476명, 최저 137명)의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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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000인 미만 사업체의 하청 업체는 평균 2개(최고 10개, 최저 1개, 하청 노
동자 평균 1,544명 ; 최고 750명, 최저 40명) 정도 임([표 3]).

- 둘째, 주요 대형유통업체 중 사내하도급 비율은 신세계 이마트(56%), 현대백화점
(53%), 롯데백화점(50%), 농협유통(44%), 신세계 백화점(39%), 롯데마트(32%), 
홈플러스(17%) 등의 순임.

    [참조] 각 업체별 사내하도급 현황

▲신세계 계열 백화점 및 마트(원청 13,725명) 사내하도급 업체 10개(하청 노동자 2,179명)
▲롯데계열 백화점 및 마트(원청 노동자 18,442명) 사내하도급 업체 60개(하청 노동자 6,476명)
▲현대 계열 백화점(원청 노동자 2,230명) 사내하도급 업체 60개(하청 노동자 2,480명)
▲홈플러스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7,032명) 사내하도급 업체 20개(하청 노동자 1,638명)
▲농협유통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2,099명) 사내하도급 업체 43개(하청 노동자 1,161명)
▲이랜드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4,201명) 사내하도급 업체 4개(하청 노동자 578명)

- 셋째,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현황을 보면 2010년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당
시, 신세계와 롯데는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되었음([표 4]). 
또한 2011년 노동부에서 신세계 7곳 점포를 실태조사 했을 때 “불법파견이 없었
다”고 보고된 것과 맥을 같이함(이마트 공대위 보도자료, 2013. 3.6.). 

[부표 4] 우리나라 300인 이상 주요 유통업 사내하도급 실태: 대형 백화점, 할인점

연도 규모
원하청 사업체 수 원하청 노동자 수 평균 원하청 

사업체 및 노동자 수
소계 원청 

사업장
하청 

사업체 소계 원청 
노동자

하청 
노동자

하청
비율

하청 
업체 

하청 
노동자

원청 
노동자

2008년
300인 이상 275 20 255 54,332 42,578 11,754 27.6% 13 587 2,129
1,000인 이상 208 12 196 36,815 26,142 10,673 40.8% 16 889 3,262

2010년
300인 이상 236 22 214 68,307 52,523 15,784 30.0% 15 1,127 2,387
1,000인 이상 198 10 188 60,362 46,181 14,240 30.8% 26 2,034 4,618

자료 : 노동부 사내하도급 조사 자료(2008년 8월, 2010년 8월)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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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주요 대형 유통업체 사내하도급 규모(2010, 2013년. 단위: 개, 명)
유통업체별 업태 2010년 2013년

기업체 사업장명(원청) 원청
근로자 수

사내하도급
업체수

사내하도급
근로자수

원청 근로자 수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정규직 파트타임

신세계 계열
유통업체

백화점(전점) 2,977 
(광주 314)

6
(광주 3) 

1,898 
(광주 184)

할인점(이마트)  9,719 - - 15,000 1,400 19,000

롯데 계열
유통업체

롯데 할인점 11,052 - - 12,300 5,700
백화점(전점) 6,456 60 6,476 9,000
백화점(타 법인) 324 - - 
백화점(타 법인) 610 - - 

현대 계열
유통업체 백화점 2,230 60 2,480 2,000

홈플러스 계열
유통업체

할인점(삼테) 1,655 - - 
19,000 8,000 4,000할인점(홈테) 5,067 20 1,638 

할인점(타법인)  310 - - 
농협 계열 
유통업체

A할인점 1,330 36 1,033 
B할인점 439 2 40 
C할인점 330 5 88 

이랜드 계열 
유통업체

유통업체1 3,264 4 578 
유통업체1  937 - - 

기타 대형
유통업체

A할인점 904 3 97 
B할인점 665 10 750 
C할인점 2,431 2 137 
D백화점 409 2 288 

자료 : 2010년(고용노동부 2010년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2013년(각 언론사 기사 재구성)


